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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길
7과

청년 사목은 

시노드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여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년 사목은 

성령께서 교회 구성원 각자의 

성소와 역할에 따라 베풀어 주신 은사들을, 

공동 책임의 역동성을 통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공동 책임의 참여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06항, 프란치스코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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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보아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7장을 정성껏 읽습

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

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

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E-BOOK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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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11항에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데 필요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문법’을 실천하기 위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젊은이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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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노드를 위한 기도’16쪽를 함께 바칩니다.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

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

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

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

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

께만 집중합니다.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

합니다.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

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

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시작 기도

나누고 듣기

성령께 귀 기울이기Ⅰ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성령께 귀 기울이기Ⅱ

함께 만들어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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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

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

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를 바치는 것을 추천합

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공동체 전체가 환대를 표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사진에 @wydseoul2027

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함께 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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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지 않으면 살아가고 발전하며 충만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

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나 자신과도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다

른 이들과 관계가 없다면, 사랑할 구체적인 얼굴들이 없다면 아무도 삶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인간 존재의 신비입니다. 유대, 친교, 형제애가 있는 곳에 

삶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관계와 충실한 유대 위에 세워진 삶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반면에 자족하며 섬처럼 살아가려는 곳에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들 안에서는 

죽음이 지배합니다.

 「모든 형제들」 87항, 프란치스코 교황






